[bookmark: _GoBack]존경하는 이건기목사님과 다운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우기철을 만나 비가 지나간 투르카나는 파릇파릇 돋아난 잎들 때문에 제법 푸르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먼지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머지 않아 가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투르카나의 중심인 로드와 타운은 유전 개발이 시작된 후 하루가 멀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유입과 함께 차량과 오토바이도 많아져서 이젠 타운 내에서는 운전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전에는 다리를 가득 메운 염소떼들 때문에 가끔씩 멈춰섰던 교각 앞에서는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늘 멈춰서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월드뱅크에서 시작한 도로공사가 끝나게 되면 로드와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image: ]지난 12월에는 이웃들과 함께 성탄축하행사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손이 미치지 못했던 나푸티리오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학이어서 이들을 위한 문자학습학교를 곧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대다수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중 어떤 이들은 소유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스와힐리어를 아는 유일한 한 분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지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배움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라디오나 귀동냥을 통해서 들은 성경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이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image: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학습하기를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과 오랜기간동안 저희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익숙해져서 곧잘 따라오는 다른 지역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 보이던지요. 수업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더러 글도 제법 읽을 수 있게 된 그들의 처음 모습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새삼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더군요. ‘아, 그들도 처음엔 비슷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의 목회자 훈련 사역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부쩍부쩍 커가는 고아 아이들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벌거벗고
뛰놀던 철부지 아이들도 그새 의젓하게 자라서 교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
다. 올해는 12명이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3명이 졸업해서 이제 후원하는 고등
학생이 27명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은 3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학생 1명과 과부 2 가정을 포
[image: ]함해서 총 62명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호자를 위한 감사표시로 성탄선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일부>


다음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고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리스 아키루(16세)는 오랫동안 약을 복용 중인데도 계속 기침을 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죠오지 에키폴(18세)은 왼쪽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후부터 보이지 않게 되어 현재 오른쪽 눈으로만 봅니다. 주님께서 두 아이를 치료해주시기를.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후원한 고아 아이들 중 6명이 졸업했고 그 중 로야판 1명만 나이로비 대학교를 재학 중입니다. 졸업한 아이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3. 나레와 숙소동의 남은 건축사역이 잘 마무리되어 광야교회를 섬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돗물이 속히 공급되도록.
4. 올 2월에 나야나에 앙이칼라리오교회에서 제 3회 찾아가는 복음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 제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믿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강사로 수고하는 현지 목회자들도 이를 통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며 복음세미나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5.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큰 딸 예지의 결혼과 막내 현성이의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서.  

                                              2020년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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